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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생산성본부, ‘저탄소ㆍ에너지 고효율 제품과 예술의 만남’ 전시회 개최
· 저탄소 녹색 제품과 예술의 접목, Carbon Footprint Gallery in Seoul 
· 녹색 제품이 우리 생활 속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는 저탄소 제품 전시회
저탄소ㆍ에너지 고효율 제품들이 예술 작품들로 재탄생 했다.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 진홍)는 8월 16일(목)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저탄소ㆍ에너지 고효율 제품과 예술의 만남 전’(Carbon Footprint Gallery, 이하 갤러리) 프리미어 오프닝 행사를 개최하였다.  
본 갤러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상징적인 소품들과 흥미로운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하여 국내 외 12개 기업들의 제품과 산업시설들을 예술작품으로 탈바꿈시킨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친환경이라는 전시회의 메인 테마를 살리기 위해 모든 작품의 디스플레이와 공간 연출에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와 지류를 활용해 전시 공간을 꾸몄으며, 본 갤러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평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던 제품들을 색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한국생산성본부 진홍 회장은 “이번 전시회의 메인 테마는 ‘저탄소 제품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하고,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물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관람객들이 즐기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 전시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본 갤러리는 8월 19일(일)까지 계속되며 일반 시민들 누구나 무료로 참석해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제품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전시회 첫날 프리미어 오프닝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 진홍 회장을 포함해 조석 지식경제부 차관이 축사를 맡고 참여 기업의 CEO들이 자사의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인디 밴드 킹스턴 루디스카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대학생들의 참여 유발을 위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화두로 진행한 일반 시민 인터뷰 동영상은 전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상영될 예정이다.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터 김동수 센터장은 “본 전시회를 계기로 카본 풋프린트 관리와 에너지 절감 활동을 통한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카본 풋프린트 관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라고 전하며, “전세계적으로 환경위기가 고조되고 전력난 타개와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만큼 많은 관람객들의 공감과 참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테마가 있는 전시장: 국내 외 12개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제품 전시
이번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은 예술작품으로 탄생한 제품과 산업설비 모형을 통해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시청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본 갤러리 참여 기업들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서부발전, 에쓰-오일, 현대건설의 경우 글로벌 탄소· 에너지경영인증인 카본 트러스트 스탠다드(Carbon Trust Standard)를 획득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출시한 갤럭시 S3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영상을 미디어 아트 형식으로 표현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갤럭시 S3의 경우 기존 충전기보다 대기전력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저부하 충전기’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삼성전자 박상범 CS환경센터장은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최초로 전 사업장에 대해 카본트러스트 인증을 받아 우리의 노력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것에 큰 의의를 두며, 이번 전시회 참석을 통해 이런 노력을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가속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서부발전은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의 구조 모형과 함께 평소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풍력 발전기의 축소 모형을 전시 및 운영해 대체에너지라는 상징을 통한 친환경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서부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석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하수 슬러지를 전력 생산에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뿐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서부발전 기후환경팀 박원서 차장은 “본 전시회는 일반 대중에게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번 전시 작품을 통해 전력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알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에쓰-오일의 작품은 고효율 석유생산설비시설 모형을 별도 제작하여 생산과 소비 단계를 아우르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에쓰-오일의 마스코트인 구도일 인형을 함께 활용한 친근한 이미지로 친환경 제품판매 주유소 모형을 전시하였다. 에쓰-오일은 2005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가스감축등록시범사업에 참여했고 녹색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에쓰-오일의 CEO 나세르 알-마하셔는 “에쓰-오일은 전략적 탄소경영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의 전 영역에서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면서 “이번 전시회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을 확산시키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전시회에서 자연 에너지 놀이터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술 결합 이미지를 보여주며 레고로 만든 놀이터 모형을 함께 전시해, 어린이들에게 보다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현장을 통해 벤자민 프랭클린의 연, 물레방아 시소 등을 갖춘 자연에너지 놀이터나 태양광 뮤직 파고라 등을 이미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국내 건설사 최초로 탄소저감 디자인 아파트 및 그린 홈을 구현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자연에너지 놀이터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지구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생각의 전환을 통해 주변의 모든 요소들이 에너지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싶다”며, “현대건설이 관람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농심, 아세아시멘트, 웅진코웨이, 한국타이어 및 LG생활건강의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제품들이 전시되었다. 
농심의 경우, 칩포테토 생산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형상화시키기 위해 실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친환경 생산적인 관점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제품을 전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였다. 농심은 칩포테토 생산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부터 산정, 지난 2년간 한 봉지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76g에서 271g으로 감축시켰다. 
농심의 기획 담당자는 “농심은 생감자칩 제품 중 국내 최초로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았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고객들과 함께 기울이는데 의의를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세아시멘트의 작품은 기존의 시멘트가 갖고 있는 차가운 이미지에서 탈피, 에코멘트로 만든 화분에 꽃을 심어 생명의 탄생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에코멘트로 만든 환경 저금통을 전시해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한 노력이 모여 커다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걸 형상화 하고자 했다. 아세아시멘트는 기존 제품 대비 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저감한 에코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아세아시멘트 고규환 사장은 "시멘트산업은 굴뚝산업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벗어내고 녹색산업으로 변신하기 위해 에코멘트를 포함한 고객맞춤형 친환경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 중에 있으며, 본 전시회를 통해 이런 노력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웅진코웨이는 본 갤러리에서 최소형 냉온정수기의 신기술 부품과 이전 부품을 비교, 전시해 제품의 친환경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기존 부품은 스타워즈 군단에게 공격을 받는 반면 신기술의 제품은 다양한 소비자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모습을 레고를 활용해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했다. 국내 최소형 냉온정수기인 CHP-241N은 기존 모델 대비 에너지 소비전력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30% 감축시킨 제품이다.  
웅진코웨이 환경품질 연구소 김영삼 팀장은 “본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녹색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현명한 소비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고효율, 친환경 모티브인 앙프랑 에코 타이어에 특수 제작된 나무휠을 장착한 타이어 모형을 전시해 저연비, 친환경 타이어인 제품의 특성에 예술적인 면을 가미해 전시하였다.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 설계 기술과 소재 응용 기술을 접목시킨 앙프랑 에코 타이어는 국내 최초로 회전 저항 부문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한국타이어 브랜드 담당 김세헌 상무는 “친환경 기술과 제품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은 환경 보전을 위한 기업의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전시회 참여와 같은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카콜라를 국내에서 판매 중인 LG생활건강은 식물성 소재를 원료로 한 친환경적 용기인 ’플랜트보틀(Plant bottle)’을 사용한 코카콜라 페트병을 활용해 꽃과 화분을 이용한 화단을 꾸며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탄소배출 감소를 유도하는 친환경 페트 용기인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코카콜라는 국내 음료업계 최초로 음료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시작했으며, 375ml 코카콜라 용기 무게를 경량화함으로써,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나가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LG생활건강은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더 나은 지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데런 메심(Darran Messem) 카본 트러스트 서티피케이션(Carbon Trust Certification) 사장은 “런던에서 지난 4월 열렸던 카본 풋프린트 갤러리를 한국생산성본부의 주최 하에 ‘저탄소ㆍ에너지 고효율 제품과 예술의 만남 전’ 으로 서울에서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들과 시민들이 환경 영향 관리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CTS인증을 받은 네 개의 기업들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기업들의 본 전시회 참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듯이, 기업들의 카본 풋프린트 관리는 효율적인 환경 영향 관리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런던 카본 풋프린팅 갤러리 작품들의 서울 전시회 참여
본 갤러리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올해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Carbon Footprinting Gallery”에 전시되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Manchester United), 고-어헤드그룹(Go-Ahead Group), 윗브레드(Whitbread)와 같은 해외 기업의 작품도 본 전시회에 참여하였다. 
(참고, BBC 보도자료: http://www.bbc.co.uk/news/science-environment-17629546 
Guardian 보도자료: 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gallery/2012/apr/04/carbon-trust-footprinting-in-pictures)
영국의 철도와 버스를 운영하는 고-어헤드 그룹은 현재 운영중인 열차의 재생제동장치가설치된 철로 모형을 기차와 함께 전시하였고, 철로의 길이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의 노력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고-어헤드 그룹은 3세대 재생제동장치를 철로에 설치해 연간 11,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탄소배출량을 7% 감축하고 경기가 없는 날은 퍼거슨 감독의 책임 하에 조명 끄기 운동 등의 전개를 통해 약 680톤의 탄소를 줄였다. 세계 최고의 친환경 축구클럽이 되겠다는 비전을 실천하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형상화하기 위해 영국에서 전시되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공을 축구 경기장의 잔디밭 위에 전시해 상징적으로 전시하였다.
호텔, 레스토랑, 커피숍 체인을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윗브레드는 모든 호텔에 스마트 전력 미터기를 설치하여 연간 25억원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발생시키는 탄소의 상당부분이 침대 시트를 만들기 위한 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저탄소 발생 대체재를 물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번 전시회에서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중인 호텔의 침대 모형을 전시에 활용해 그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 하고자 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이춘선 상무는 “한국생산성본부는 이번 갤러리와 같은 행사를 통해 글로벌 탄소· 에너지경영인증의 확산 및 저탄소ㆍ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히며,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메시지를 일반 대중들에게 보다 더 쉽게 전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 

1. 작품(제품) 소개
	아세아시멘트
- 에코멘트 -
	[image: image3.jpg]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 축구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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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특징: 투수(透水)형 시멘트로서 기존 제품
대비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 작품설명: 투수형, 탄소절감이라는 친환경성을
표현하기 위해 에코멘트로 만든 화분에 꽃을 심어 시멘트에서 생명이 탄생함을 표현
	- 제품특징: 구단 자체적으로 2006년부터 2009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7% 감축. 경기가 없는 날은 퍼거슨 감독의 책임 아래 조명 끄기 운동을 전개하여 약 
680톤의 배출량 감축함
- 작품설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공과 경
기장의 잔디밭을 떼어 전시

	현대건설
- 자연에너지 놀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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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헤드 그룹
- Tr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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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특징: 놀이기구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놀이터로, ‘벤자민프랭클린의 연’과 ‘물레방아 시소’ 등 8가지의 신재생에너지 아이템 보유. 힐스테이트 현장에 적용 중임.
- 작품설명: 자연에너지놀이터 판넬 거치
	- 제품특징: 영국의 철도와 버스를 운영하는 대중교통 운송업체인 고-어헤드 그룹은 3세대 재생제동장치를 철로에 설치해연간 11,000톤의 온실가스를 저감
- 작품설명: 고-어헤드 그룹에서 운영 중인 열차
와 재생제동장치가 설치된 철로 모형

	삼성전자
- 갤럭시 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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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발전
- 풍력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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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특징: 4.8인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3년 사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12kg이 배출되며, 기존 충전기보다 대기전력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저부하 충전기’를 적용.
- 작품설명: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영상을 계속해서 상영
	- 제품특징: 서부발전은 가로림조력, 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시행 중 임. 이에 더해 기존의 화력발전 원료로 하수슬러지를 혼합 사용함으로써 석탄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에너지 비용도 절감함.
- 작품설명: 풍력발전기 및 발전설비 모형

	농심
- 칩포테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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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코웨이
- 냉온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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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특징: 농심은 칩포테토 한 봉지가 만들어지고 폐기되기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부터 산정했고, 지난 2년간 한 봉지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76g에서 271g으로 1.8% 감축시킴.
- 작품설명: 칩포테토와 주요 원료인 감자를 이용
하여 친환경성 표현
	- 제품특징: 웅진코웨이 CHP-241N 모델은 순간 온수, 국내 최소형 냉온정수기로서 기존 모델 대비 에너지 소비전력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시킴
- 작품설명: 초소형 냉온정수기 실물과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적용된 신기술 부품과 이전 부품을 비교 전시

	에쓰-오일
- 생산설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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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 고효율 타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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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특징: 에쓰-오일은 국내 정유사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등록시범사업에 참여했으며, 녹색경영시스템 구축 및 글로벌 에너지/ 탄소경영인증(CTS)을 획득함
- 작품설명: 고효율정유생산시설과 주유소 모형을 
통해 고효율 에너지 생산과 유통을 전시할 예정
	- 제품특징: 한국타이어의 앙프랑 에코 타이어는 국내 최초 회전 저항 부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항목에서 1등급 획득
- 작품설명: 타이어 제품의 친환경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나무휠을 장착한 ‘앙프랑 에코’ 전시

	윗브레드
- B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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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생활건강
- 코카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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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특징: 호텔, 레스토랑, 커피숍 체인을 운영 
중인 영국계 회사 윗브레드는 모든 호텔에 스마트 전력 미터기를 설치하여 연간 25억원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음
- 작품설명: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중인 
호텔의 침대 모형 전시
	- 제품특징: 국내음료업계 최초 음료제품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획득, 코카콜라 용기 (375ml) 무게를 감량시킴으로써, 전과정 탄소배출량 감축시킴
- 작품설명: 헬륨 풍선에 용기를 매달아 용기 무
게가 경량화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


2. 용어 정리
· 카본 풋프린트(Carbon Footprint): 
카본 풋프린트(carbon footprint)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의 총량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탄소발자국으로 불린다. 여기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용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최근 화석연료 고갈 및 기후변화가 이슈화됨에 따라 카본 풋프린트를 측정하고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기업의 경우, 판매하는 제품의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인증하기 위해 탄소라벨링(carbon footprint labeling)을 획득하는 기업이 증가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탄소라벨링 제도에는 영국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사의 카본 리덕션 라벨(Carbon Reduction Label)이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27,000개 이상의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           
<카본 리덕션 라벨(Carbon Reduction Label)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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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본 트러스트 스탠다드(Carbon Trust Standard):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관리, 그리고 실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이나 기관이 획득할 수 있는 글로벌 인증제도이다. 에너지 및 탄소경영 내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줄었거나 원단위 배출량을 연간 3% 감축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600개 이상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본 인증을 획득했으며, 재인증을 합할 경우 약 800개 이상의 인증이 발급되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서부발전, 에쓰-오일, 현대건설이 본 인증을 올해 획득한 바 있다. 최초 인증을 받은 2년 후 재인증(recertification)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초 인증을 받은 시점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은 최초 인증의 경우, Scope 1의 고정연소, 이동연소, 그리고 Scope 2에 해당되는 배출량이며, 재인증시에는 Scope 1 및 Scope 2에 해당되는 모든 배출량과 Scope 3의 출장에 해당되는 배출량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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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 소개
·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터: 지난 50년간 축적된 한국생산성본부의 지적 역량과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외 기업의 탄소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다. 지속가능경영센터는 탄소경영, 지속가능경영 및 CSR 분야의 대표적인 국내외 유수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탄소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수립, 사회책임투자 운용, 탄소경영 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개발 및 검증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탄소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의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다우존스 인덱스(Dow Jones Indexes), 지속가능경영 평가 및 투자 글로벌 선도기업인 샘(SAM)과 함께 국내 상위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평가 분석하는 DJSI Korea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에너지 인증 글로벌 기관인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와 글로벌 탄소/에너지경영체계 인증(CTS)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Contact: 김동수 센터장 / 서정석 팀장
Tel) 02-724-1886 / Fax) 02-724-1893

Email) dsokim@kpc.or.kr / jsseo@kpc.or.kr

Homepage) http://www.smcenter.or.kr

· 카본 트러스트 (Carbon Trust): 기업과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저탄소 기술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2001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기관이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정책 자문, 기업 컨설팅, 녹색 기술 투자, 탄소라벨링 및 인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약 80개 국가에서 라벨링 및 인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과 공공기관이 3,0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1조원의 

비용 절감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자회사로는 카본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리 리미티드(Carbon Trust Advisory Services Ltd.), 카본 트러스트 서티피케이션(Carbon Trust Certification Limited)이 있다.

Tel) +44-0800-085-2005

Homepage) http://www.carbontrust.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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